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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dietary habits and nutrition quotient (NQ) scores according to leftover food during school meal

service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Gyeonggi region. A survey on the dietary habits was conducted among 405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located in Seongnam City, Gyeonggi Province. The amount of leftover food in the

school meals was surveyed using the visual method through a questionnaire over two days.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ly 8, 2019, to July 12, 2019. After calculating the average total leftovers of each student over the two days, they were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groups: the top third was the large leftover group. The middle third was the medium

leftover group, and the lower third was the small leftover group.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ups that had leftovers were

analyzed. Female, normal-weight, and underweight students accounted for a greater proportion of the large leftover group

than male, overweight, and obese students. The rates of selective eating and compliance with new food intake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large leftover group than in the small leftover group. A comparison of the nutrition quotient for the

adolescent (NQ-A) scores of each group revealed significantly lower scores of the large leftover group for all factors (balance,

moderation, food diversity, practice, and environment) than the small leftover group. Therefore,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ietary habits, nutritional quality, and eating behavi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amount of leftover food during school m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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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내 단체급식 산업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

급식은 1981년부터 법제화되어 39년간의 긴 역사를 갖고 있

다(Yang et al. 2019). 최근 2019년 학교급식 실시현황에 따

르면, 전국 초·중·고 특수학교 전체 11,835개교에서 100%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매일 547만 학생들에게 학교급

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예산으로는 연간 6조 4,822억원이 사

용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9). 학교급식법 제 1

조에 의하면 학교급식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0)고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

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신체발달과 활동에 필요한 영양

을 공급하고,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과 국가

식량 정책에도 이바지하고 있다(An & Lee 2002).

제 2의 급성장기인 청소년기는 신장과 체중이 급격히 증

가하고 신체기관이 빠르게 발달하여 신체 영양요구량이 높

기 때문에(Lee et al. 2017; Kim et al. 2019), 생애주기 중

그 어느 시기보다 영양 필요량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기의 건강은 성인기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므

로 적절한 영양섭취 및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되어야 한다

(Park 2001).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은 과중한 학업량으로 소비되는 에

너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Park 2001), 이에 맞는 적절한 영

양소의 공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연구조사 결과 국

내 청소년들은 아침 결식률이 높으며, 학원과 집 밖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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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시간의 증가로 인해 식사시간이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식사 대용으로 편의점 식품 및 인스턴트 식품을 선택하는 경

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Choi & Ro 2010). 2019년 질

병관리본부 조사에서도 청소년은 신선한 과일 섭취 대신 패

스트푸드, 가공음료(탄산, 단맛, 에너지음료 등)의 섭취 증가

로 칼슘, 비타민 A의 적정섭취율은 다른 연령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19), 여러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은 다양한 식품 섭

취 부족과 과도한 열량을 섭취하게 되어 영양 불균형이 초

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Yi 2012; Park et al. 2015;

Kim et al. 2017). 따라서 청소년의 영양섭취와 식습관에 대

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 급식은 점심 한 끼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기초 식품

군을 골고루 포함하고 하루 전체 섭취열량과 그 밖의 영양

소 필요량의 1/3을 공급하기 때문에(Yu et al. 2007), 학교

급식을 활용하여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가

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학교 영양(교)사는 청

소년 권장량에 맞는 식단을 계획하고 제공하며, 청소년들은

계획된 식단의 음식을 전부 섭취하여 균형 잡힌 식사와 식

습관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실천해야 한다(Yu et al. 2007).

따라서 학교 급식 섭취율을 높이고 잔반율을 줄이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제공된 학교급식을 학생들이 다 섭취하지 않고 잔반량이

많아지면 영양 불균형뿐만 아니라(Park et al. 2015), 급식을

만드는 식재료와 인력의 낭비로 인한 급식의 질 저하가 우

려되며, 잔반 처리 비용 증가와 버려지는 음식으로 인한 환

경오염 문제가 발생된다(McCaffre J 2009). 학교 급식 섭취

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되

며(Yi 2012),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수록 잔반량은 적어진다고 보고하였듯이(Kim &

Lyn 2002), 잔반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리법 개발로

메뉴의 개선, 조리종사원들의 조리기술 향상(Choi & Lee

2019), 학생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향상과 이를 위한 교

사들의 지도, 잔반을 남기지 않는 행동의 중요성이 언급되어

왔다(Choi 2008). 학생들의 음식물 잔반 감량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학생들 스스로가 음식물을 남기

지 않는 실천정신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앞으로 성인이 되

었을 때 음식물 잔반 감량 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보

고되었다(Kim et al 2011). 따라서 학생들에게 평소 식습관

이 잔반량에 미치는 요인을 알리고, 잔반을 남겼을 때 식사

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중학생 대상으로 학교급식 잔반량과 관

련된 연구에는 잔반 조사를 통한 영양섭취 실태 조사(Lee

2005; Moon et al. 2008), 잔반량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

사(Choi & Han 2009; Kim et al. 2011; Kim et al. 2013;

Kim et al. 2016), 학교급식 잔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Park

et al. 2015) 등이 있었다. 그러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잔반

을 남기는 정도에 따라 식생활 및 식사의 질과 식행동을 평

가 비교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성남지역 일부 중학생들을 대상으

로 학교급식 잔반량 실태와 잔반 정도에 따른 식생활과 영

양지수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중학교 남녀 학생 405

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개인정

보 보호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동의를 받은 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9년 7월 8일부터 7월 12

일까지이었으며,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

다. 총 40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95부가 회수되었으며(회

수율 97.5%), 유효한 응답 설문지 374부(92.3%)를 최종 분

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가천대학교 연구윤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행되었다(1044396–201906-HR-103-

01).

2. 조사 내용 및 방법

1) 설문조사 내용

본 연구의 설문내용은 선행연구(Bae 2012; Kim 2014)를

참고하여 구성하였고, 설문지의 영양지수 평가 항목은 한국

영양학회에서 개발한 청소년을 위한 영양지수(Kim et al.

2017)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 사항은 총 8

문항으로 학년, 성별, 신장, 몸무게, 체중상태, 스트레스 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체형 인지도로 구성되었다. 식생활

특성에 관련된 문항은 총 8문항으로 편식의 유무, 1주일 동

안의 아침식사 빈도, 최근 30일 동안의 식욕 정도, 평소 음

식 섭취량, 새로운 음식에 대한 섭취 시도, 간식 섭취 시간

과 섭취 식품 및 선택 이유로 구성하였다. 일반사항과 식생

활 특성에 관련된 문항들의 질문형태는 객관식으로 문항에

따라 4-7개의 보기형태를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청소

년 영양지수는 균형영역 4문항, 다양영역 3문항, 절제영역 6

문항, 환경영역 3문항, 실천영역 3문항으로 5개의 영역에서

총 19개 문항을 구성하고 있다. 청소년 영양지수 점수는 청

소년 영양지수 연구(Kim et al. 2017)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

라 항목별 점수와 가중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5개 영

역별(균형, 다양, 절제, 환경, 실천) 점수를 각각 100점 만점

으로 하였다.

2) 학교 급식 섭취량 및 잔반 평가

(1) 학교 급식 점심의 2일 제공량 및 3대 영양소 함량

2일 동안 제공된 학교 급식은 학교급식법의 기준에 맞게

일일 권장량 남자 2,500칼로리, 여자 2,000칼로리의 1/3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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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되었다(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0).

제공된 식단은 <Table 1>과 같다.

(2) 잔반 평가 방법 및 잔반량 계산

음식 배식량은 조리실무사와 급식도우미 학생들을 대상으

로 배식량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2주 동안 적정 1인 배식량

을 주는 사전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7월 10일부터 7

월 11일까지 2일간 학생들의 학교급식 실제 잔반량을 조사

하였다. 잔반량 평가 방법은 설문지를 통한 목측법을 실시하

였으며 <Figure 1>과 같이 음식별로 잔반비율에 따라 5가지

(0, 1/4, 2/4, 3/4, 4/4)로 구분하여 자기기입식으로 학생들이

식사 후 즉시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개인별 음식의

잔반량은 음식별 1인 배식량에 음식별 개별 잔반비율을 곱

하여 구하였는데, 잔반비율은 남기는 정도에 따라 모두 남길

경우 ‘1’, 3/4 정도 남길 경우 ‘0.75’, 2/4 정도 남길 경우

‘0.5’, 1/4 정도남길 경우 ‘0.25’, 다 먹은 경우 ‘0’의 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였다. 개인별 음식 총 잔반량은 2일간 개인

이 남긴 음식별 잔반량을 모두 합한 후 2로 나눈 1일 평균

값으로 산정하였다. 개인별 음식 총 잔반량을 토대로 상위 1/

3은 ‘잔반 많음’군으로, 2/3 는 ‘잔반 보통’군으로, 3/3 은 ‘

잔반 적음’군으로 분류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IBM SPSS

statistics Grad pack Base V24.0)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잔반정도에 따

른 일반 특성, 식생활, 간식 섭취 실태는 카이제곱검정(Chi-

squared test) 또는 Fisher의 정확검정을 실시하였다. 잔반량

에 따른 영양지수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공분산 분

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시하였으며, 성

별, 연령,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공변량으로

처리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잔반 정도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 비교

조사대상자의 잔반 정도에 따른 일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전체 374명 중 잔반 정도에 따라 ‘잔반 많음’에 속한

군은 127명, ‘잔반 보통’에 속한 군은 121명, ‘잔반 적음’에

속한 군은 126명이었다. 잔반 정도에 따라 ‘잔반 많음’군과

‘잔반 보통’군에서 각각 여학생의 비율이 73명(57.5%), 61명

(50.4%)으로 남학생 54명(42.5%), 60명(49.6%)보다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잔반 적음’군에서는 남학생이 77

<Table 1> Lunch menus from school meal service with serving sizes and three major nutritional components 

Day of

the week
Menu

Serving size

(g/person)

Energy

(kcal)

Carbohydrate

(g)

Protein

(g)

Fat

(g)

Day 1

Black rice
Male 180 372.8 73.60 6.8 0.5

Female 150 310.7 61.50 5.6 0.5

Cabbage soup with soybean flour 230 059.0 4.4 5.8 2.1

Grilled chicken legs with garlic 115 238.9 7.3 27.80 4.3

Stir-fried butterbur stalks 22 046.6 1.0 1.3 9.6

Cabbage kimchi 30 005.3 0.8 0.6 0.1

Day 2

Mixed grain rice
Male 180 344.3 72.30 6.5 0.4

Female 150 286.9 60.30 5.5 0.4

Seaweed soup with dried baby shrimp 215 029.8 2.1 2.1 1.2

Steamed spicy pork ribs 105 345.4 21.10 23.90 17.30

Tri-color chilled vegetables 30 021.5 3.2 1.2 0.6

Cabbage kimchi 30 005.3 0.8 0.6 0.1

<Figure 1> Indication of the amount of leftover using the visu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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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61.1%)으로 여학생 49명(38.9%)보다 해당인원의 비율이

많았다(p<0.05). 과거 선행 연구에서도 초등학생(Kum &

Son 2006), 중학생(Lee 2005), 그리고 고등학생(Park et al.

2015)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잔반량이 더 많은 것

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더 원하지 않기 때

문이라고 조사된 것(Lee et al. 2008)과 같은 이유일 것으로

예상된다. 잔반 정도에 따라 실제 체중을 조사해 본 결과, 과

체중이 ‘잔반 적음’군에서 13명(10.4%)으로 가장 비율이 높

았으며, ‘잔반 보통’군에서 7명(5.8%), ‘잔반 많음’군에서 4

명(3.2%)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비만은 ‘잔반 적음’군이 11

명(8.8%)순으로 가장 높았으며, ‘잔반 보통’군이 6명(5.0%),

‘잔반 적음’군이 1명(0.8%)순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0.01). 주관적 체형 인지면에서도 ‘살이 찐 편’이라고 응

답한 비율은 ‘잔반 적음’군에서는 50명(39.7%)으로 가장 비

율이 높았으며, ‘잔반 보통’군에서는 36명(29.8%), ‘잔반 많

음’군에서는 25명(19.8%)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0.01). 본 연구에서 실제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주관적으

로 본인이 ‘살이 찐 편’이라고 인식한 경우에 잔반을 적게 남

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ark et al. (2015)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0일 동안 총 배식량의 10% 이상 남기는 횟수를

측정한 결과 잔반을 남기는 횟수가 많을수록 저체중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p<0.01)고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제공된 음식

섭취율이 높아 잔반율이 낮을 것으로 여겨진다. 잔반 남기는

정도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 상태는 잔반 정도와 관

계없이 ‘조금 느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왔으며 세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2019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기준 약 40% 청소년들이 평소 생

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19),

2015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서 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을

<Table 2>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amount of leftover

Amount of leftover1)

χ2 pLarge

n (%)

Medium

n (%)

Small

n (%)

Gender

8.906 .012*Male 54(42.5) 60(49.6) 77(61.1)

Female 73(57.5) 61(50.4) 49(38.9)

Weight Status2)

17.028 3) .009**

Underweight 5(4.0) 9(7.6) 6(4.8)

Normal 116(92.1) 97(81.5) 95(76.0)

Overweight 4(3.2) 7(5.8) 13(10.4)

Obesity 1(0.8) 6(5.0) 11(8.8)

Subjective body type recognition

14.422 .006**
Thin 47(37.3) 40(33.1) 27(21.4)

Normal 54(42.9) 45(37.2) 49(38.9)

Fat 25(19.8) 36(29.8) 50(39.7)

Stress

1.303 .861
Feeling a lot 35(27.8) 29(24.0) 35(27.8)

Feeling a little 56(44.4) 60(49.6) 54(42.9)

Not feeling 35(27.8) 32(26.4) 37(29.4)

Subjective health status

9.332 .053
Healthy 82(65.1) 79(65.3) 101(80.2)

Normal 37(29.4) 37(30.6) 21(16.7)

Unhealthy 7(5.6) 5(4.1) 4(3.2)

Chi-squared test was performed.
1)Amount of leftover: large (top 1/3, ≥220 g), medium (2/3, 120~219 g), small (3/3, <120 g)
2)Weight status was defined as follows; Underweight: <5th percentile, normal: 5-84th percentile, overweight: 85-94th percentile, obesity: ≥95th

percentile, based reference data.
3)Fisher’s exact test was performed.

*p<0.05, **p<0.01

Not all survey subjects are the same as there are non-respondents in each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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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결과 학업에 관한 스트레스가 58.1%를 차지하여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15),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도 학업과 관련하여 스트레스가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는 식습관이나 식행동에

도 영향을 주어 결식이나 폭식 등의 부정적인 식생활 문제

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식습관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

고되었듯이(Kim & Lee 2008; Park & Lee 2009) 스트레

스 정도에 따라 잔반을 남기는 양이 다를 것으로 예상하였

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세 군 간에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다.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해 묻는 조사에서도 세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잔반 정도에 상관없이 주관

적으로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최소 65% 이상이

었다. Oh(2016)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식생활 및 영양 상태와 정신건강을 분석

한 결과에서 청소년의 식생활 및 영양상태가 정신건강에 매

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보고하였으며, 정신건강은 주관

적 건강상태와 관련성이 있으므로(Park & Lee 2007), 본 연

구에 참가한 대상자들의 대부분은 비교적 식생활 및 영양상

태가 양호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잔반 정도에 따른 식생활 비교

조사대상자의 잔반 정도에 따른 식생활 비교는 <Table 3>

에 제시하였다. 편식의 비율은 ‘잔반 많음’군에서는 81명

(64.8%), ‘잔반 보통’군에서는 69명(51.2%), ‘잔반 적음’군에

서는 34명(27.0%)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

다(p<0.001). 새로운 음식 섭취 순응도 조사에서는 ‘잘 먹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잔반 적음’군에서 77명(61.1%)

로 가장 높았으며, ‘잔반 보통’군 50명(41.3%), ‘잔반 많음’

군 35명(27.8%) 순으로 (p<0.001), 잔반을 적게 남길수록 새

로운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Yoon & Kim

(2012)은 경남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편식 여부에 따른

잔반율의 차이에 대해 ‘편식을 하는 집단(27.34%)’의 평균

잔반율이 ‘편식을 하지 않는 집단(9.37%)’보다 더 높다고 하

였으며(p<0.001),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중학생을 대상

으로 지역별로 식습관, 편식 등을 조사한 연구에서 농촌지역

보다 도시 지역의 중학생들의 편식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Kim et al. 2015), 도시지역에 속한 본 연

구 대상자들이 농촌지역 보다는 편식 비율과 잔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의 편식은 학교 잔반량을 늘리는 원

<Table 3> Comparison of dietary habits according to the amount of leftover

Amount of leftover1)

χ2 pLarge

(n %)

Medium

(n %)

Small

(n %)

Picky eating

35.350 .000***Yes 81(64.8) 69(51.2) 34(27.0)

No 46(36.2) 59(48.8) 92(73.0)

Breakfast

13.872 .031*

Always (7 times a week) 58(46.0) 69(57.5) 85(68.0)

Often (3-5 times a week) 25(19.8) 15(12.5) 15(12.0)

Sometimes (1-2 times a week) 24(19.0) 23(19.2) 15(12.0)

Never 19(15.1) 13(10.8) 10(8.0)

Appetite in the last 30 days

7.335 .119
Good 76(60.3) 73(60.3) 92(73.0)

Normal 41(32.5) 45(35.5) 30(23.8)

Not good 9(7.1) 5(4.1) 4(3.2)

Food intake in the last 30 days

9.789 .044*
Much 41(32.5) 42(34.7) 55(43.7)

Normal 72(57.1) 73(60.3) 68(54.0)

Little 13(10.3) 6(5.0) 3(2.4)

Compliance with new food intake

40.856 .000***
Eat well 35(27.8) 50(41.3) 77(61.1)

Normal 45(35.7) 33(27.3) 39(31.0)

Do not eat well 46(36.5) 38(31.4) 10(7.9)

1)Amount of leftover: large (top 1/3, ≥220 g), medium (2/3, 120~219 g), small (3/3, <120 g)

Chi-squared test was performed.

*p<0.05, ***p<0.001

Not all survey subjects are the same as there are non-respondents in each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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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보다는 학생들에게 영양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로 더

크게 작용되기 때문에 교정이 필요하다. 과거 20년 전의 보고

에서 급식교와 비급식교를 비교한 아동의 식생활 습관을 비

교한 연구에서 조사대상 학생들의 65.9%가 학교급식이 편식

교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Bak et al. (1996),

Kim & Lyn(2002)의 학교급식효과 분석 연구에서도 학생들

의 71.9%가 급식시간을 기다리며 63.8%가 편식이 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 (2011)는 초등학생의 식습관과

급식 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급식의 효과로 편식

의 교정을 언급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었듯이 학

교급식을 통한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과 교정은 충분히 이루

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의 관심과 영양(교)사의 노

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바이다. 아침식사는 ‘매일 먹는

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잔반 적음’군에서 85명(68.0%)로 가

장 높았으며, ‘잔반 보통’군에서는 69명(57.5%), ‘잔반 많음’

군에서는 58명(46.0%)로 세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

다(p<0.05). Cha & Kim(2007)은 대구지역 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아침 식사와 학교 급식 잔반량과의 연관성 연구 결과

에서 아침식사를 자주 거르는 학생들은 급식만족도가 높은

경우 적은 양의 잔반을 남기지만, 급식만족도가 저하되는 경

우 많은 잔반량을 남겨 급식만족도에 따라 잔반량에 차이를

보인다고 언급하였으며, 아침식사 빈도가 높은 학생들은 급

식만족도에 따른 잔반량의 변화는 거의 없으며 항상 일정한

양의 식사를 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오

늘날 학생들의 아침 결식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규칙적

으로 식사하는 경우가 드물다(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19). 청소년기의 아침 결식은 성장과

발달 장애를 비롯한 학습, 정서적인 문제, 비만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Young & Fors 2001)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대

해 강조하는 바이다. 최근 1달 동안 식욕 상태에 대한 조사

에서는 ‘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았으

나 세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1달 동

안 평소 음식 섭취량에 대한 질문에서 ‘많은 편이다’라고 응

답한 비율은 ‘잔반 적음’군에서 55명(43.7%)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잔반 보통’군에서 42명(34.7%), ‘잔반 많음’군에

서 41명(32.5%)으로 세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0.05). 최근 1달 동안 음식 섭취량이 ‘적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잔반 많음’군이 13명(10.3%)로 가장 비율이 높

았으며, ‘잔반 보통’군에서 6명(5.0%), ‘잔반 적음’군에서 3명

(2.4%)으로 응답하여 세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0.05). 잔반 발생은 부적절한 배식량이 원인이 되는 경우

도 있지만(Lee & Chang 1998), 오늘날 학교 급식은 일일

권장량에 맞추어 가급적 표준 배식량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하게 공급하도록 학교급식 지침이 정해져 있다. 학교 잔

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호와 평소 음식 섭취량에 따

라 적게 또는 많게 섭취하도록 자율배식 또는 학생들의 요

구에 맞게 배식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겠지만,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측면에서 영양계획에 따라 영양소섭취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Lee et al. 2001). 따라서 메뉴

개발과 조리방법 등을 개선하여 제공된 음식의 섭취율을 높

이는 것이 배식량을 조절하는 것보다 더욱 바람직한 방안이

라고 생각된다.

3. 잔반정도에 따른 간식 섭취

잔반 남기는 정도에 따른 간식 섭취 조사는 <Table 4>와

같다. 간식 섭취 시간은 ‘잔반 많음’군에서는 ‘점심과 저녁사

이’가 106명(86.9%)로 가장 많았으며, ‘저녁 식사 후’가 8명

(6.6%), ‘거의 먹지 않는다’ 6명(4.9%), ‘점심 식사 전’이 2

명(1.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잔반 보통’ 군에서는 ‘점심

과 저녁사이’가 94명(79.0%)로 가장 높았으며, ‘저녁 식사 후’

가 12명(10.1%), ‘거의 먹지 않는다’가 11명(9.2%), ‘아침과

점심 사이’와 ‘점심 식사 전’이 각각 1명(0.8%)으로 응답하

였다. ‘잔반 적음’ 군에서는 ‘점심과 저녁사이’ 85명(69.1%)

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거의 먹지 않는다’ 20명(16.3%),

‘저녁 식사 후’가 18명(14.6%)의 비율로 응답하였으며 세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Park et al. (2015)는

고등학생들의 급식 전반에 미치는 요인에 관해 연구한 결과

에서 조사 대상자들의 간식 섭취 시간대는 평균 68.4%가

‘점심과 저녁사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간식 섭취

의 시간대가 점심 급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아

침과 점심사이’라는 응답률이 잔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높았

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

로 섭취하는 간식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과일 및 주

스류’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잔반 많음’군에서는

그 다음으로 과자류 29명(25.4%), ‘라면 및 만두류’ 24명

(21.1%)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에 ‘잔반 보통’군에서

는 ‘우유 및 유제품’이 32명(27.6%), 과자류 23명(19.8%)순

으로 높았으며, ‘잔반 적음’군에서도 ‘우유 및 유제품’ 29명

(23.8%), ‘과자류’ 19명(15.6%)이 응답하였으며 세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Yeon(2017)은 제4기 국민

건강조사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간식 섭취 빈도와 과체중 및

비만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정상군이 과체중 및 비만군에 비해 생과일 섭취 빈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Yeon et al. (2013)의 연구결과에서

자신의 체형이 ‘보통이다’라고 인식하는 군에서 과일주스의

섭취 횟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잔반 정도와 관계없이 정상체중의 비율이 많아 과일 및 쥬

스류 섭취 빈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여겨진

다. 그 다음으로 ‘잔반 적음’군에서는 우유 및 유제품을 섭

취하는 것에 비해 ‘잔반 많음’군은 과자류와 라면 및 만두류

의 섭취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거 중학생 대상으로

간식 섭취 실태를 조사한 보고에 따르면 과자류와 라면류가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어(Kim & Kim 2012), ‘잔반

많음’군이 선택하는 간식과 일치하였다. ‘잔반 적음’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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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및 유제품을 많이 섭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우유는

칼슘을 비롯한 미량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어 성장기 청소년

의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음료 선택 시 유제품을 섭취

하는 경우 비타민 B2, 칼슘, 인의 영양적 질적 지수가 유제

품을 섭취하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Bae & Yeon 2013), ‘잔반 적음’군이 ‘잔반 많음’군

에 비해 훨씬 영양적으로 균형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잔반을 많이 남길수록 영양섭취부족, 영양불균형

등의 문제를 갖고 있을 수 있으므로, 가정과 학교에서 규칙

적인 식사의 중요성과 함께 올바른 간식을 선택하는 것에 대

한 식습관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식 섭취 이유

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적으로 ‘습관적으로’에 응답

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식사의 양이 부족함

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세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과거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

으로 간식 및 야식을 먹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들은

‘배가 고파서’가 첫 번째 주된 이유로(Park & Kim 1995;

Kim 2010; Song & Choi 2013),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야식 섭취에 대한

인식도와 영양 지식도를 조사한 결과(Kim & Kim 2019)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이 습관적으로 먹던 시간에 야식을 섭취

하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섭취한다는 응답률이

약 80%이상이었듯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습관성 배고

픔이 원인이 되어 간식 및 야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4. 잔반 정도에 따른 가정에서의 잔반처리 및 교육 비교

가정에서 어머니의 잔반 처리 행동과 잔반 처리에 대한 가

정교육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가정에서 어머

니의 잔반 처리에 대한 조사에서는 ‘버리는 편’이라고 응답

한 비율은 ‘잔반 많음’군이 58명(4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잔반 보통’군에서는 54명(43.5%). ‘잔반 적음’군에서는 46명

(37.7%)순으로 응답하였으나 세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

었다. 잔반 처리에 대한 어머니의 자녀 가정교육 여부에 대

한 조사에서도 ‘교육하지 않음’과 ‘전혀 교육하지 않음’에 응

답한 비율을 합산하여 비교한 결과 ‘잔반 많음’군이 27명

(21.3%)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잔반 보통’군이 22명

(17.7%), ‘잔반 적음’군이 21명(17.2%)순으로 조사되었으나

세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 결과 잔반 정

도에 따른 어머니의 잔반 처리 태도 및 가정교육에 대해 유

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잔반 많음’군이 ‘잔반 적음’군 보

다 어머니의 잔반 처리에 대한 태도와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높아 자녀의 잔반처리 행동에 어

머니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선

행 연구들에서 식품선택 과정에 부모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

하는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와 자녀의 식습

관과 식행동이 이미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Kim et

<Table 4> Snack intake according to the amount of leftover

Amount of leftover1)

χ2 pLarge

(n %)

Medium

(n %)

Small

(n %)

Snack intake 

time

Between breakfast and lunch 0(0.0) 1(0.8) 0(0.0)

18.288 3) .019*

Before lunch 2(1.6) 1(0.8) 0(.0)

Between lunch and dinner 106(86.9) 94(79.0) 85(69.1)

After dinner (midnight snack) 8(6.6) 12(10.1) 18(14.6)

Hardly ever 6(4.9) 11(9.2) 20(16.3)

Types of 

snacks eaten

Candy and chocolate 11(9.6) 6(5.2) 10(8.2)

18.646 2) .017*

Milk and dairy products 10(8.8) 32(27.6) 29(23.8)

Fruit and juice 40(35.1) 33(28.4) 46(37.7)

Ramen and dumplings 24(21.1) 22(19.0) 18(14.8)

Confectionery 29(25.4) 23(19.8) 19(15.6)

Reasons to

eat snacks

Due to insufficient intake at meal 26(21.0) 29(24.4) 31(24.6)

13.539 3) .195

Habitual 64(51.6) 53(44.5) 46(36.5)

To relieve stress 8(6.5) 11(9.2) 13(10.3)

To hang out with friends 0(0.0) 2(1.7) 0(0.0)

Others 25(20.2) 24(20.2) 36(28.6)

1)Amount of leftover: large (top 1/3, ≥220 g), medium (2/3, 120~219 g), small (3/3, <120 g)
2)Chi-squared test was performed.
3)Fisher’s exact test was performed.

*p<0.05

Not all survey subjects are the same as there are non-respondents in each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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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9; Pyun & Lee 2010; Vereecken & Maes 2010).

중학생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영양지식과 식행동이 자녀의 식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식습관 형성에 영향을

준 인자로 ‘부모님·형제자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

으며, 어머니의 영양태도와 영양지식 점수는 자녀에게 유의

적인 상관성을 보였다(Lee et al. 2011). 부모에 대한 의존도

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청소년기 초기인 중학생들의 식생활

에도 어머니의 영향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들에 비해 크

지는 않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어

머니는 식생활 관리자로서 그 영향력이 크므로 자녀들이 건

전한 식습관과 합리적인 식생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5. 조사대상자의 잔반 정도에 따른 영양지수 점수 비교

조사대상자의 잔반 정도에 따른 영양지수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잔반 정도에 따른 청소년 영양지

수의 총 점수는 ‘잔반 적음’군이 61.0점, ‘잔반 보통’군이

55.1점, ‘잔반 많음’군이 51.5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청소년 영양지수를 영역별로 살

펴보면 균형 영역에서 ‘잔반 적음’군이 56.9점, ‘잔반 보통’

군이 53.1점, ‘잔반 많음’군이 50.6점 순으로 나타나(p<0.05),

잔반을 적게 남길수록 과일, 콩, 우유, 생선 등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절제영역에서는 ‘잔반 적

음’군이 54.4점, ‘잔반 보통’군은 49.8점, ‘잔반 많음’군이

48.3점 순으로 나타나(p<0.01), ‘잔반 적음’군이 ‘잔반 많음’

군보다 라면, 과자, 가공음료, 야식 등을 적게 섭취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양영역에서 점수는 ‘잔반 적음’군이 64.2점

으로 가장 높았으며, ‘잔반 보통’ 군이 52.8점, ‘잔반 많음’군

이 46.2점 순으로 나타나(p<0.001), ‘잔반 적음’군이 ‘잔반

많음’군 보다 다양한 채소와 반찬을 골고루 먹으며 편식 등

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양성분 표시확인, 음식

먹기 전 손 씻기, 운동 빈도 등을 평가하는 실천 영역은 ‘잔

반 적음’군이 51.8점, ‘잔반 보통’군이 47.1점, ‘잔반 많음’군

이 44.9점 순으로 나타나(p<0.01), ‘잔반 적음’군이 ‘잔반 많

음’군보다 잘 실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영역에서 점

수는 ‘잔반 적음’군이 77.9점, ‘잔반 보통’군이 72.8점, ‘잔반

많음’군이 67.5점 순으로 나타나(p<0.01), ‘잔반 적음’군이 ‘잔

반 많음’군보다 아침식사 섭취와 식탁에 앉아 있는 빈도가

높으며, TV와 스마트폰 등의 사용시간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영역에서 ‘잔반 적음’군이 ‘잔반 많음’군 보다

영양지수 점수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특히 잔반량이 많아질

수록 균형과 다양 영역의 영양지수 점수가 낮았으며, 이는

학생들의 영양섭취 부족량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

로 예상된다. 서울·경기 지역 중학생에서 잔반량 측정을 조

사한 연구에서 1/3 RDA와 비교했을 때 제공 단계에서부터

부족하였던 칼슘, 철, 비타민 B1은 잔반 때문에 섭취량 부족

이 악화되었으며 비타민 A, 비타민 B1, 나이아신은 권장량

이상 제공되었으나 학생들이 섭취하지 않고 남김으로써 섭

취량이 부족하였다고 보고되었듯이(Lee 2005), 학교급식을

다 섭취하는 것이 학생 영양관리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된

다.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잔반 많음’군이 ‘잔반 적음’군에 비

해 절제 영역과 실천 영역의 점수가 낮아 라면, 과자, 야식

등을 많이 섭취하거나, 영양성분 표시확인, 운동 빈도 등의

실천이 낮아 청소년 비만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높으므로

(Park 2001), 올바른 간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 지

도가 필요 할 것으로 여겨진다. 환경 영역에서도 ‘잔반 많음’

군이 ‘잔반 적음’군에 비해 영양지수 점수가 낮았으며, 본 연

구의 아침 식사 빈도에 대한 조사 항목에서도 ‘잔반 많음’군

이 ‘잔반 적음’군에 비해 아침 식사 빈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학생이 스마트폰을 3시간 이상 사용

<Table 5> Comparison of leftover disposal and education at home according to the amount of leftover

Amount of leftover 1)

χ2 pLarge

(n %)

Medium

(n %)

Small

(n %)

Leftover disposal by mother at home

5.756 .675

 Always throw away 11(8.7) 7(5.7) 11(9.0)

 Throw away 58(45.7) 54(43.5) 46(37.7)

 Rarely throw away 46(36.2) 54(43.5) 53(43.5)

 Sometimes throw away 12(9.4) 9(7.3) 12(9.8)

Whether or not mother educates children to finish their meal

9.545 .298

 Actively educate 30(23.6) 26(21.0) 41(33.6)

 Educate 70(55.1) 76(61.3) 60(49.2)

 Rarely educate 22(17.3) 20(16.1) 17(13.9)

 Do not educate at all 5(4.0) 2(1.6) 4(3.3)

1)Amount of leftover: large (top 1/3, ≥220 g), medium (2/3, 120~219 g), small (3/3, <120 g)

Chi-squared test was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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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록 영양지수의 환경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 식행동

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듯이(Kim et al. 2020), 본 연

구에서도 ‘잔반 많음’군이 ‘잔반 적음’군에 비해 식사 시 스

마트폰과 티비 사용시간이 길어 영양지수 점수가 낮게 나왔

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잔반 적음’군에 비해 ‘잔반

많음’군이 평상시 식사의 질과 식행동이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에서 2일 동안 제

공되는 음식의 잔반비율을 측정한 후 잔반 정도에 따라 ‘잔

반 많음’, ‘잔반 보통’, ‘잔반 적음’의 세 군으로 나누어 잔반

정도에 따라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 평상시 중학생의 식습관,

식사의 질과 식행동 등을 비교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

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남학생은 ‘잔반 적음’군이 77명(61.1%), 여학생은 ‘잔반

많음’군이 73명(57.5%)으로 가장 높았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체중상태는 ‘잔반 많음’군에서는 정상체중

116명(92.1%), 저체중 5명(4.0%), 과체중 4명(3.2%), 비만 1

명(0.8%)순이었으며, ‘잔반 보통’군에서는 정상체중 97명

(81.5%), 저체중 9명(7.6%), 과체중 7명(5.8%), 비만 6명(5.0%)

순이었으며, ‘잔반 적음’군에서는 정상체중 95명(76.0%), 과

체중 13명(10.4%), 비만 11명(8.8%), 저체중 6명(4.8%)순으

로 높았다(p<0.01). 주관적 체형인지는 ‘잔반 많음’군에서 ‘보

통’이 54명(42.9%), ‘마른 편’(37.3%), ‘살이 찐 편’ 25명

(19.8%)이었으며, ‘잔반 보통’군에서 ‘보통’이 45명(37.2%),

‘마른 편’ 40명(33.1%), ‘살이 찐 편’ 36명(29.8%)이었으며,

‘잔반 적음’군에서 ‘보통’이 49명(38.9%), ‘살이 찐 편’이 50

명(39.7%), ‘마른 편’이 27명(21.4%)순으로 높았다(p<0.01).

따라서 잔반 양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별은 여성보다 남

성인 경우, 체중은 보통과 저체중보다 과체중과 비만인 경우,

주관적 인식에서는 살이 쪘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2. 편식은 ‘잔반 많음’군이 81명(64.8%), ‘잔반 보통’군이

69명(51.2%), ‘잔반 적음’군이 34명(27.0%)순으로 높았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아침식사는 1주일 동안

‘매일 먹는다’라고 ‘잔반 적음’군에서 85명(68.0%), ‘잔반 보

통’군에서 69명(57.5%), ‘잔반 많음’군에서 58명(46.0%)순으

로 응답률이 높았으며, 1주일 동안 ‘전혀 먹지 않는다’는 ‘잔

반 많음’군에서 19명(15.1%), ‘잔반 보통’군에서 13명(10.8%),

‘잔반 많음’군에서 10명(8.0%)순으로 높았으며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다(p<0.05). 최근 30일 동안 평소 식욕은 잔반 정

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최근 30일 동안 평소

음식 섭취량에 대해 ‘많은 편이다’에 ‘잔반 적음’군이 55명

(43.7%), ‘잔반 보통’군이 42명(34.7%), ‘잔반 많음’군이 41

명(32.5%)순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새로운 음

식 섭취 순응도에 관한 조사에서 ‘잘 먹는 편이다’에 ‘잔반 적

음’군이 77명(61.1%), ‘잔반 보통’군이 50명(41.3%), 35명

(27.8%)순으로 높았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따라서 잔반을 많이 남기는 군에서 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

며, 새로운 음식에 대한 섭취 순응도 비율도 낮았다. 또한 잔

반을 많이 남기는 군이 잔반을 적게 남기는 군보다 평소 음

식 섭취량이 적었으며, 아침 결식 비율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3. 잔반 정도에 따른 간식 섭취 시간을 조사한 결과, 잔반

정도에 관계없이 ‘점심과 저녁사이’에 많이 섭취하였으며, ‘잔

반 많음’군이 106명(86.9%), ‘잔반 보통’군이 94명(79.0%),

‘잔반 적음’군이 85명(69.1%)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

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또한 ‘잔반 많음’군에서 ‘점심

식사 전’에 섭취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소수 있었고. ‘잔반

적음’군에서는 ‘거의 먹지 않는다’에 응답한 비율이 다른 군

에 비해 다소 높았다. 주요 섭취 간식의 종류로 잔반 정도에

관계없이 ‘과일 및 쥬스류’를 가장 많이 섭취하였으며, ‘우유

및 유제품’은 ‘잔반 보통’군에서 32명(27.6%), ‘잔반 적음’군

에서 29명(23.8%), ‘잔반 많음’ 군에서 10명(8.8%)순으로 높

게 응답하였으며, ‘라면 및 만두류’는 ‘잔반 많음’군에서 24

<Table 6> Comparison of nutrition quotient (NQ) scores according to the amount of leftover

Nutrition

quotient (NQ)

Amount of leftover 1)

F p
Large (n=127) Medium (n=121) Small (n=126)

 Balance  050.6±17.9 2) 53.1±14.7 56.9±17.3 4.516  .020*

 Moderation 48.3±14.8 49.8±15.8 54.4±14.8 5.528  .004**

 Diversity 46.2±19.9 52.8±18.2 64.2±18.6 29.0090  .000***

 Practice 44.9±17.4 47.1±18.7 51.8±17.8 4.904  .008**

 Environment 67.5±21.2 72.8±19.3 77.9±18.9 8.756  .000**

Total 51.5±11.6 55.1±9.90 61.0±10.5 25.4410  .000***

1)Amount of leftover: large (top 1/3, ≥220 g), medium (2/3, 120~219 g), small (3/3, <120 g)
2)Mean±standard deviation (SD)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 was performed. Covariates: gender, age, and BMI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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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21.1%), ‘잔반 보통’군에서 22명(19.0%), ‘잔반 적음’군에

서 18명(14.8%)순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잔

반 많음’군이 ‘잔반 적음’군보다 간식 섭취 비율이 높았으며,

주로 몸에 좋은 ‘우유 및 유제품’ 보다 열량이 높은 ‘라면 및

만두류’ 섭취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4. 잔반 정도에 따른 가정에서의 잔반처리 및 교육을 비교

한 결과,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잔반처리 태도와 잔반 처리에

대한 자녀 교육 여부가 세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잔반 많음’군이 ‘잔반 적음’군에 비해 어머니가 잔반

을 항상 버리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과 어머니가 잔반 교

육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다소 어머니의 식

습관과 생활습관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잔반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영양지수 점수를 비교한 결

과, 총 점수는 ‘잔반 적음’군이 61점, ‘잔반 보통’군이 55점,

‘잔반 많음’군이 51점 순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0.001). 영역별로 살펴보면 균형, 절제, 다양, 실천, 환경

의 5가지 모든 영역에서 중 등급의 판정을 보였으며, ‘잔반

적음’, ‘잔반 보통’, ‘잔반 많음’ 순으로 영양지수 점수가 높

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따라서 ‘잔반 많음’군

이 ‘잔반 적음’군보다 식사의 질과 식행동이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중학생들은 잔반 정도에 따라 성

별, 체중상태, 주관적 체형인지, 편식, 아침 식사, 새로운 음

식 섭취 순응도, 평소 음식 섭취량, 간식섭취율과 시간, 섭취

간식 종류, 청소년 영양지수 점수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잔반을 많이 남

기는 학생들이 잔반을 적게 남기는 학생들에 비해 평상시 식

사의 질과 식습관 또한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표집 대상이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중학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

하기에 제한되어 있으며, 2일간의 짧은 연구기간과 더운 여

름 날씨로 다른 계절보다 잔반량이 많아서 평상시 잔반량과

편차가 있었다. 학교급식 잔반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학생

들이 잔반을 많이 남기는 원인으로 ‘급식이 맛이 없어서’가

제일 많이 언급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학교 급식 만족도를 높

여 잔반량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와 같이 학생들의 평상시 식습관 및 식행동으로 인해 잔반

량이 늘어날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잔반량

측정시 최대한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음식을

각각 음식별로 잔반비율을 조사한 연구도 없기에 본 연구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토대로 표본과 연구기간이 확대되어 좀 더 일반화된 연구 결

과가 도출되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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